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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 유진산 대표 주주가치 제고 위해 장내 주식 매입 

▶ 총 3,466주, 약 1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 올린바시맵 미국 임상 2상 개시 앞두고 있으며, 키트루다 병용투여 임상 순항 중 
 
 

 

<2019-08-07> 파멥신 유진산 대표이사가 자사주 매입을 밝히며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항체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기업 파멥신(대표이사 유진산, 208340)의 유진산 대표이사는 총 3,466주의 자사주

를 장내 매입했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금액은 약 1억 원 규모이다. 

 

유진산 대표이사는 “당사의 신약 후보물질인 올린바시맵은 글로벌 최고의 임상 기관들과 함께 미국 임상 2상 

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키트루다와 병용투여 임상 1b상도 순항 중”이라며 “최근 한일 갈등과 바이오 업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당사의 기업가치를 확신하고 있어 책임경영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 매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파멥신은 미국 스탠포드대 메디컬 센터와 플로리다 암 센터에서 올린바시맵의 Avastin 재발성 악성 

뇌종양 환자 대상 미국 임상 2상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머크(MSD)의 키트루다(Keytruda)와 재발성 뇌종

양 및 삼중음성 유방암의 병용투여 공동연구 계약을 2018년 1월 체결, 호주에서 임상 1b상을 진행 중이며, 안

전성 테스트에서 순항 중이어서 연내 임상 1b상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회사 관계자는 “현재 미국 임상 2상을 진행중인 기관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관이어서 절차가 매우 까

다롭고 복잡해 회사가 계획한 일정보다는 늦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임상 개시가 지연된 만큼 확실한 임상 

결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미국 임상 2상에 대해 전했다. 

 


